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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출장개요

□ 출장 목적

◦ 창조산업기반 경제의 가속화,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 

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입지 및 도시정책 수립을 

위해 해외의 개발사례에 대해 현장방문, 기관면담, 전문가 회의 

등을 통해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살피고 정책적 시사점 확보

    - 산업입지·산업단지 재생, 도시재생 관련 사례에 초점

□ 출장기간 : 2014. 12. 14. ∼ 12. 20. (5박 7일)

□ 출장지역 : 영국 런던, 쉐필드, 맨체스터

□ 출 장 자 : 국토연구원 2인, 국토부 2인, 한국토지주택공사 2인

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
류승한 연구위원
(국토계획연구본부)

조한석 사무관
(도시재생과)

박승철 차장
(산업단지처 복합단지부)

이윤석 연구원
(국토계획연구본부)

유용일 주무관
(산업입지과)

윤대혁 과장
(도시재생계획처 도시재생지원부)

□ 주요활동 및 출장일정

일 시 주요 내용

12.15(월)

- 영국 도시정책과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워크샵
(김정후 박사(소장), University College London 내 JHK Urban Lab)
- 현장답사 : Paternoster Square ⇨ St.Paul 대성당 ⇨
밀레니엄브리지 ⇨ Tate Modern 미술관 (김정후 소장 인솔)

12.16(화) - 현장답사 : 런던 킹스크로스 역세권 재생

12.17(수)
- Tech-City 개발 담당기관인 London & Partners 방문
(David Slater, Pru Ashby, Tony Hughes, SK연구소 2인 참석)
- Tech-City 및 Google Campus 현장답사(Pru Ashyby 인솔 및 소개)

12.18(목)

- Sheffield City Regi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방문
(현지전문가 : Ellen Cutler(Inward Investment Director))
- Sheffield City Council Urban Regeneration Division 방문
(현지전문가 : Yunus Ahmed(Develop team Manager))
- 현장답사 : Sheffield Cultural Industrial Quarter

12.19(금)
- Trafford Park 답사
- Salford Quay 문화재생지구 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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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출장 결과 요약

전문가 워크샵 : 1건

□ 영국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정책 전문가 워크샵(12.15(월), UCL)

 ◦ 발표 : 김정후 박사(JHK Lab 소장)

 ◦ 주요내용 및 시사점

  - 영국 도시재생 및 산업정책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

  - 영국의 산업단지 개발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공헌과 사회적 공헌

의 두 부분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며, 이는 특정산업

의 집적 및 육성에 강조를 둔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성격이 차이

  -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산업단지 정책도 도시재생의 틀 속에서 

이해하는 것이 타당

  - 우리나라에서 최근 추진중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맥락이 

영국의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상당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어, 영

국의 경험으로부터 참고할 만한 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

    ※ 영국은 최근 중소도시 원도심 등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

재생사업을 추진시 산업단지 개발로 원도심에 제로섬 효과가 

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상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하여 개발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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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방문 및 면담 : 3건

□ Tech-City 개발 전담기관(London&Partners) 방문(12.17(수))

 ◦ 면담대상

   - David Slater (Director of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)

   - Pru Ashby (Head of Technology)

   - Tony Hughes (Creative & Technology Specialist, UK Trade & Investment)

 ◦ 주요내용 및 시사점

  - 런던의 기술집적지 현황, 테크시티 관련 런던&파트너스의 역할

과 정부의 지원노력 등을 소개

  - 런던의 기술기업 투자환경 중 특허박스(patent box) 인센티브제

는 특허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세율을 낮게 책정하는 제도로, 

런던의 기술중심 국외기업유치에 주요한 매력요인으로 작용

  - 테크시티의 경우, 언론이나 미디어의 보도와 달리 그 형성에 있

어서 정부가 크게 기여한 부분은 사실상 없으며, 소규모 벤처기

업이 도시중심지에 가까우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자연

스럽게 모이면서 형성된 지역임

  - 현재 테크시티가 주목을 받으면서 임대료도 상당수준 인상되었

는데, 정부에서는 신생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하에 공동작업을 

할 수 있는 구글캠퍼스와 유사한 테크허브를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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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Sheffield City Regi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(12.18(목))

 ◦ 면담대상 : Ellen Cutler (Inward Investment Director)

 ◦ 주요내용 및 시사점

  - 쉐필드 LEP가 위치해있는 Advanced Manufacturing Park(쉐필드

지역의 EZ중 하나)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쉐필드 LEP의 역할

과 기업지원방식에 대해 논의

  - 과거 쉐필드는 철강도시였으나, 현재는 고부가가치형 재료생산

로 유명하며, 이러한 고부가가치형 재료생산의 경우 비행기, 의

료, 합금, 가스, 오일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연구개발 등이 

함께 이루어지고 있음

  - 쉐필드 LEP는 지역에 대한 신규민간투자 선별 및 유치를 담당하

고 있으며, 엔터프라이즈존의 관리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

LEP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

  - Sheffield EZ의 경우, Gap Funding은 제공하지 않으나, 첫년도 설

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제혜택(100%)을 제공하고 있으며, 5년간 사

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(Business Rate) 감면 등을 제공

  - 신규투자기업에게 대한 보조금은 3년간 유지되는 일자리수를 기

준으로 책되며, 중요 프로젝트의 경우 1인당 2만파운드까지 지급

  - 기업은 이 보조금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, 과거에는 

주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였지만, 최근에는 업무숙련 등 직원 

트레이닝 등에 주로 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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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Sheffield City Council 도시재생과 담당자 면담(12.18(목))

 ◦ 면담대상 : Yunus Ahmed (Develop Team Manager, City Regeneration Division)

 ◦ 주요내용 및 시사점

  - 쉐필드시 도시재생은 전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쉐필드시를 보행친

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장소만들기 전략의 성격이 강함

  -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은 저임금 일자리라는 문제해결을 

위해 고부가가치의 산업들을 끌어들이고, 민간부문 강화, 중소기

업 육성, 기술기반 향상 등을 통한 경제기반 향상에 초점

  - 쉐필드의 도시재생은 199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동안 꾸

준히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물이며, 1994년 설정한 보행중심 2개

축을 중심으로 보행중심의 공간조성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

  - 쉐필드는 S106합의서에 기반한 민간과의 협력으로 재원을 마련: 

S106합의서는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종의 제도적 

장치로 개발자가 시의회에게 개발예정지에 있는 공공공간 개선

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지의 일부를 시의회에 제공함으로

서 시의회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

  - 쉐필드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민간과 관과의 실질

적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

으며,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행중심 장소만들기 전략이 시민 뿐 

아니라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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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답사 : 7건

□ (런던) 런던 도시재생 현장답사(12.15(월), 김정후 박사 인솔)

 ◦ 답사경로

   - Paternoster Square ⇨ St.Paul 대성당 ⇨ 밀레니엄브리지 ⇨ 
Tate Modern 미술관 

 ◦ 답사결과 및 시사점

   - 템즈강 북측 파타노스타 스퀘어~세인트폴 대성당, 강북의 테이

트 모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은 점진적인 보행

권역을 형성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파급시키는 전략을 적용

   - 또한, 부촌인 강북과 쇠퇴지역인 강남을 보행권으로 연결시키

킴으로서 쇠퇴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

적 배제(social excursion), 지역간 불균형적 완화등에 대한 유효

한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음

   - 파타노스타 광장의 경우, 이미 고층건물로 재개발이 완료된 지

역이었으나, 수차례의 논의 끝에 광장을 중심으로 한 보행중심

의 공공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고층건물을 모두 철거한 사례로 

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선진적인 사례

□ (런던) 킹스크로스 역세권 재생사업지 현장답사(12.16(화))

 ◦ 런던의 대표적인 2개 역사(킹스크로스역, 세인트 판크라스역)가 

위치한 역세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사업으로 복합

개발사업 성격이 강함

 ◦ 답사결과 및 시사점

    - 기존 역세권 지역을 복합개발중인 사례로 충분한 보행공간 및 

공공공간을 확충하면서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수용해나가는 

전략을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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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런던) 도크랜드 및 로얄독스 EZ 현장답사(12.16(화))

 ◦ 답사결과 및 시사점

  - Royal Docks가 개발수요확보가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경전철 

노선의 연장 등 주요 거점과의 교통체계를 우선정비한 후 사업

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행투자가 있었기 때문임

  - 특히, 무조건적인 기업체 유치가 아니라 지자체 사무소의 입지, 

대학 캠퍼스의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 후 민간기

업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전략도 주목할 만한 부분임

  - Royal Docks 개발을 위해 특이한 사항은 런던시의 산업진흥지구

인 Green Enterprise District와 Enterprise Zone으로 동시에 지

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으로, 지원 대상지구의 분산에 

따른 지원효과의 감소없이, 집중적 육성이 가능했음

□ (런던) Tech-City 및 구글캠퍼스 현장답사(12.17(수), Pry Ashby 인솔)

 ◦ 답사결과 및 시사점

  - 쇼디치 지역은 전통 제조업지역으로 공장이나 창고로 쓰이던 오

래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

어 테크시티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겉모습은 보기 어려움

  - 다만, 입주기업 수가 2008년 15개에서 현재 약 2,000여개로 증가

하였으며, 글로벌 IT기업을 제외하면 약 1,500개의 스타트업 기

업이 입주하는 소규모 기업집적지임

  - IT 기업뿐 아니라, 금융, 출판, 음악, 영화, 미디어 등 각종 산업

이 융복합된 다양한 유형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지

  - 2011년 9월 조성된 구글캠퍼스는 시드캠프(seedcamp)와 같은 엑

셀러레이터를 비롯하여 워크숍 등을 위한 무료공간 등을 제공

  - 다양한 산업분야 및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을 위

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조성보다 구글캠퍼스처럼 스타트업들이 

서로 쉽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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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쉐필드) Sheffield Cultural Industry District 현장방문(12.18(목))

◦ 답사결과 및 시사점

  - 문화산업지구는 1981년 지정되었으며, 오래된 기존 건물을 활용

한 문화재생사례로 잘 알려진 사례임

  - 단, 문화산업지구라는 명칭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

제조업 공장이나 첨단산업 연구소 등이 아니라, 영화, 공연 관련 

소기업 등이 주로 입지

  - 현재 CIQ의 범위는 할렘대학까지 포함되어 있으나, CIQ의 중심

부였던 지역에서는 오래된 건물들만이 남아있을 뿐 외관적으로 

문화산업지구라는 느낌을 얻기는 어려움

  - 기존 건물이 보존된 지역이라는 것 이외에 특별한 시사점 없음

□ (맨체스터) Trafford Park 현장답사(12.19(금))

◦ 답사결과 및 시사점

  - 트래포드파크는 1896년에 조성된 세계 최초 산업단지로 제조업 

중심으로 1970년대까지 성장하였으나, 탈산업화등으로 인해 급

속히 쇠퇴하다가 재개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생한 대표적 사례

  - 기존 산업단지의 핵심인 공장집적지 및 주거지역을 중심에 두고 

서편에는 대규모 쇼핑몰 및 아울렛 등 쇼핑·여가공간, 동편에

는 살포드독 재생지구, MediaCityUK 등 창조산업 및 문화집적공

간으로 개발되고 있음

  - 1990년대 트래포드파크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제조업과 물류산업

에 종사하였으나, 2000년 이후로 제조업과 물류산업의 종사자수

는 감소하는 반면, 도소매업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

  - 아직까지도 트래포드파크의 중심은 산업단지이나, 공장집적지와 

인접하여 쇼핑·여가밀집지 및 문화, 창조산업 육성을 적극적으

로 추진함으로서 멘체스터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음

  - 우리나라의 산업밀집지에 대한 바람직한 성장모델로 고려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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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맨체스터) Salford Quay 문화재생지구 답사(12.19(금))

◦ 답사결과 및 시사점

  - 멘체스터 트래포트파크 서편에 인접해 있으며, EZ로 지정되어 

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지역임

  - 런던의 도크랜드사례와 비슷하게, 공공부문에서 먼저 멘체스터 도

심과 살포드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메트로링크 경전철 건설

을 추진

  - 살포드독이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재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로리

센터, 전쟁박물관, 행위예술센터 등 문화·예술과 관련된 각종 건물

을 개발단계 초기에 적극적으로 건설함으로서 이후 자연스럽게 대

규모 아울렛, BBC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임

  -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항만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

조성 전략 및 계획과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

을 것으로 판단



- 10 -

Ⅲ. 세부 활동 내용

1일차(12.15) : 런던

 1. 영국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정책에 관한 전문가 워크샵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5.(월) 10:30 ~ 12:00

 ◦ 장소 : Department of Geography 회의실(University College London)

 ◦ 발표 : 김정후 박사(JHK Lab 소장)

 ◦ 주요 논의 내용

 ◦ 영국 도시재생 및 산업정책 동향

 ◦ 영국 산업단지정책의 특징

 ◦ Enterprize Zone 최근 동향

□ 영국 도시재생 및 산업정책 동향

 ◦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특정산업 육성 및 집적 등으로 목표로 

개발이 이루어졌다면, 영국 산업단지의 대부분의 도시적 맥락에

서 개발이 추진

    - 세계최초의 산업단지인 트래포드 파크의 경우에도 도시외곽의 

비워진 부지에 조성된 사례가 아닌, 도심 인근에 조성

    - 트래포트파크의 경우 도심 주변의 전력공급, 교통 및 인프라 

연결과 주변 거주자들을 트래포트파크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

는 부분이 특히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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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트래포트파크 조성이후 189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영국은 산업단

지 조성시 경제적 공헌과 사회적 공헌의 동시달성이라는 방향성

을 유지하고 있으며, 크게 아래와 같은 5개 특징이 나타남

    - 집적의 이익(economics of agglomeration)

    - 투자유치(attracting investment)

    - 지속적 고용창출(generating constant employment)

    - 지역개발 촉진(accerlating local&regional development)

    - 사회적인프라 확충(improving social infrastructure)

 ◦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도새재생과도 동

일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왔으며,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시재

생의 흐름속에서 산업단지 조성의 초점도 변화

    - 1970년대는 1960년대 제조업 쇠퇴 이후 산업구조 변화를 시도

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짐

    - 1980년대는 새로운 도시의 경제중심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

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

    - 1990년대부터 산업단지를 물건을 생산·판매하는 것으로부터 

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을 넘어, 연구소나 기업을 유치하여 

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, 

이를 위해 창조산업, 문화, 예술 등을 접목하기 시작

 ◦ 최근에는 도시재생(원도심)과 산업단지를 별도로 접근하기보다 

대부분 이를 하나의 권역 등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이 활용

    - 이는 통상적으로 원도심에는 특정한 산업기능이 없으니까, 이 

둘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일시적으로 원도심이 재생된 듯 

하지만 오히려 쇠퇴가 다시 가속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

    - Royal Docks의 경우, 초기에는 해당부지지만을 대상으로 개발

했는데, 지금은 원도심이랑 묶어서 개발을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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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재생 관련 영국 계획체계 변화

 ◦ 영국의 계획체계는 중앙-지역(region)-지방(local)의 3개 주체별로 

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, 지역은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은 계획 

및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, 중앙의 역할은 지속 축소

 ◦ 1980, 1990년대의 도시재생은 보수당정부(1979~1997년, 대처정부)

의 시장경제원리와 작은정부의 기조하에 추진되었으며, 정부의 

역할을 대신하는 도시개발공사 도입,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민

간중심개발 추진, 경제적 재생을 위한 엔터프라이드존이 도입

 ◦ 1981년부터 등장한 도시개발공사(UDC)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

는 조직으로 시작되었으며, 현재 개발을 주도하던 기관에서 관

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변화되거나, 도시재생회사(URC)로 전환

    - 도클랜드개발공사, 머시사이드개발공사가 최초로(1981년) 설립

    -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와 부동산의 획득, 소유, 

관리, 매립, 처리, 물, 전기, 가스, 하수 등 공공서비스 공급과 

같은 강력한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받음

    - UDC가 없어지고 URC가 생기는 개편의 차원이 아니며, 지역

마다 변화되는 양상도 모두 상이

 ◦ 영국 총리가 마가렛 대처에서 존 메이어로 바뀌면서 1993년부터 

등장한 English Partnership(EP)은 도시재생 대행기구로 독립성을 

가진 기관이라는 특징이 강함

    - 국가도시재생기구로 English Estates, City Grant, Derelict Local 

Grant의 기능을 통합하여 잉글랜드 지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

해 도입되었으며, 1994년 이전에는 City Challenge 보조금, 1994

년부터 통합보조금(SRB)을 통해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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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도시재생회사(URC)는 노동당 정부의 집권시기인 1999년 설립되

었으며, 지역에 기반한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지

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실행조직으로 등장

    - URC는 RDA, 지방정부, EP가 공동출자한 회사로 UDC와 같은 

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음

    - 주로 지자체-민간-중앙정부-이해당사자 사이에 중재자로서 도

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는 역할을 담당

    - 1999년 리버풀, 멘체스터, 2000년 셰필드에 도시재생회사가 설

립되었으며, 이후 추가로 전국으로 확대 설립

      ※현재 22개의 URC가 있음

□ 엔터프라이즈 존

 ◦ 엔터프라이즈존은 도시개발공사가 최초 설립된 1981년 11곳에 

지정되었으며, 10년 단위로 갱신

    -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되면 개발토지세 면제, 산업과 상업

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면제,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, 도시계획 

절차 간소화 및 도시계획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

      ※2012년 재지정되었으며, 현재 25개의 EZ가 지정되어 있음

 ◦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각종 공식문건에서 기존에는 도시와 

산업을 분리하고 산업정책에서 엔터프라이즈존을 다루고 있으

나, 현재는 도시재생 정책안에서 엔터프라이즈존을 함께 다루고 

있는 부분임

 ◦ 1기 EZ은 세제혜택 등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개

발함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의 EZ는 각각의 EZ별로 상이한 목적

이 설정되어 있으며, 세제혜택도 지역별로 다르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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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각각의 EZ 별로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을 특정하고 있음

    - 부지를 조성하는 차원의 인센티브보다는 주로 기업유치와 관

련된 인센티브가 제공

□ 기타 질의응답

 ◦ 영국의 산업단지 재생의 경우, 기존 제조업을 다른 산업으로 대

체하는 방식의 재생을 취하는지, 아니면 주거지로 조성하는 등 

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하는지?

  ⇨ 지역마다 달라서 전반적으로 어떻다라고는 답변이 어려움. 다

만, 쉐필드의 경우 산업을 산업으로 대체한 반면, 브리스톨은 

주거지로 활용한 사례가 있음

 ◦ 산업단지 재생시 주거용지는 수익성 확보에 별 문제가 없는데, 

산업용지의 경우 땅값이 이미 비싸져버리는 문제가 있음. 용도

변경을 워할 경우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지?

  ⇨ 기존 업체가 산업단지 재생시에도 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

원할 수 있는 혜택(산단재생정착기금 같은 것)은 있는 것으로 

알고 있음. 추후 관련자료 제공하겠음. 

 ◦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산단을 주거용지로 바꾸려고 하는데, 

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

있음. 이와 같은 경우 환경문제 해결사례는 없었는지?

  ⇨ 네델란드의 경우 일차적으로 공원으로 바꾼 상태에서 새로운 

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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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런던 도시재생 현장답사 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5.(월) 13:00 ~ 16:00

 ◦ 장소 : Paternoster Square ⇨ St.Paul 대성당 ⇨ 밀레니엄브리지 

⇨ Tate Modern 미술관 

 ◦ 인솔 및 설명 : 김정후 박사(JHK Lab 소장)

□ 주요내용 및 시사점

 ◦ 템즈강 북측 파타노스타 스퀘어에서 세인트폴 대성당, 강북의 

테이트 모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은 보행권역을 

형성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파급시키는 전략이 특징

    - 화력발전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Tate Modern 미술관, 밀레

니엄 브릿지 등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례임

    - 다만, 최근 세인트폴 대성당 광장, 파타노스타 광장 등을 보행

중심의 공간으로 재편하여 꾸준히 보행권역을 확장하는 전략

은 주목할 만한 부분

 ◦ 결과적으로 밀레니엄 브릿지를 통해 강북의 Tate Modern 미술

관과 강남의 세인트폴 대성당을 연결함으로서 부촌인 강북과 쇠

퇴지역인 강남을 보행권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도시축을 형성

    - 밀레니엄 브릿지 현상안 중 현재와 같이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

Tate Modern을 연결하는 안이 당선된 것도 이와 같은 보행권 

형성 개념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임

 ◦ 파타노스타 광장 재개발사례는 이미 고층건물로 재개발이 완료

된 지역이었으나, 수차례의 논의 끝에 광장을 중심으로 한 보행

중심의 공공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고층건물을 모두 철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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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차 (12.16) : 런던

 3. 킹스크로스 역세권 재생사업 현장답사

□ 개요

 ◦ 킹스크로스 역세권 개발논의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며, 재개

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유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런던 종

착역이 세인트 판크라스역으로 최종 확정된 1994년부터임

 ◦ 킹스크로스 도시재생은 2006년 수립되었으며, 고속철도 킹스크

로스와 세인트 판크라스역, 그 사이에 위치한 67 에이커의 킹스

크로스 센트럴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주요 내용임

    - 개발사인 아젠트, 토지소유주인 LCR과 EXCEL에 의해 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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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킹스크로스 센트럴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

  - 4,900,000평방미터의 비즈니스 및 고용공간 조성

  - 1,946호의 신규 주거지 조성

  - 학생을 위한 주택 조성

  - 쇼핑 및 먹거리공간, 호텔 조성

  - 방문객, 문화, 커뮤니티 사용공간 조성

  - 초등학교, 어린이 센터, 2개의 헬스센터 조성

  - 수영장, 체육시설, 실내스포츠홀 등

  *3개의 공원, 5개의 광장, 20개의 가로가 새롭게 조성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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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런던 도크랜드 및 Royal docks EZ 현장답사

□ 런던 도크랜드개발 사업 개요

 ◦ 위치 및 입지요건

  - 영국 런던도심 동측 8km (템즈강변)

  - 구항만 지역을 재개발한 워터프론트형 신도시

 ◦ 인구 및 면적

  - 면적 : 2,200ha

  - 계획인구 : 22만명 (취업10만, 상주12만), 인구밀도 55인/ha

 ◦ 개발 목적

  - 런던 도심의 급격한 팽창으로 부족한 업무시설과 주거단지를 수

용할 수 있는 신도시의 필요성이 대두

  - 60년대 후반부터 시설의 노후와 수송형태의 변화로 인한 도크들

의 폐쇄로 지역내 실업자의 급증해소

  - 금융, 정보 등의 중추산업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나 위

락, 레저, 상업시설을 충실히 정비하여 매력 있는 직주 근접의 

복합도시 형성.

  - 런던도심의 부족한 업무시설과 주택난 해소는 물론 새로운 국제

업무 단지로 도시 경쟁력 제고

 ◦ 지구별 계획

  - Wapping 지구 : 54만평의 면적에 World Trade Center,  타워호

텔, 백화점, 식당 등의 상업지구를 계획

  - Surrey Docks 지구 : 82만평의 면적에 London Bridge City라 불

리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복합기능 및 단독주택군을 정비한 

전문식당가, Pub, 레저시설 등 유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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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Isles of Docks 지구 : 면적 59만평, 재개발의 중핵적 위치로 뉴

욕, 도쿄의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위성통신설비를 보유한 Canary 

Wharf가 위치

   ‧ Canary Wharf는 런던의 대표적인 금융 및 업무중심지로 성장

   ‧ 국제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풀 가동 업무단지 형성

   ‧ 서측의 수변공간을 이용한 위락시설

  - Royal Docks 지구 : 런던 시티공항을 개발하여 유럽 각 도시와 

연결하며, Business Park, Exhibition Center, West Silver Urban 

Village, Royal University College, 상업 및 레저시설 조성 예정 

⇒ 일부구역을 2010년 새롭게 도입한 Enterprise Zone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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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Royal Docks Enterprise Zone

 ◦ 지역현황

 - 로얄도크지역은 로얄 빅토리아도크(1885년 오픈), 로얄알버트도크

(1880년 오픈), 킹조지5세도크(1912년오픈)으로 구성

 - 전체 런던 도크랜드 지역의 약 1/4를 차지

구분 세부 내용 현황

면적

Royal Docks 총면적 650ha
수역면적 81ha
기 개발지(brown field) 259ha
공공 소유 부지 206ha
전략 산업용지 약 62h
Royal Bisiness Park 11ha

인구
Royal Docks내 상주인구 9,500인
East London 대학 학생수 23,000
City Airport로의 여객/일 9,000인

고용 Royal Docks내 일자리 8,500개

 ◦ Royal Docks의 재개발 추진 역사

 - 1981 : Royal Docks의 하역기능 폐쇄

         :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 설립

 - 1987 : City Airport 개항

 - 1994 : Docklands Light Railway(DLR) 노선 연장

 - 1997 : Royals Business Park 설치

 - 1999 : University of East London 1단계 준공

 - 2000 : Thames Barrier Park 준공

 - 2000 : ExCeL 전시센터 개소

 - 2005 : Docklands Light Railway(DLR) 노선 연장(City Airport)

 - 2008 : Royals Business Park 내 Newham Dockside에 London Borough 

of Newham 사무소 설치

 - 2010 :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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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Royal Docks 개발계획

 - 1985년 Royal Docks 개발계획을 작성하였으며, 1992년에 들어 새

로운 Royal Docks 개발계획을 수립

 - 1993년 포트오브런던 소유의 로얄빅토리아독, 1986년 로얄알버트

독과 킹조지5세독을 매입하고 주거, 소매, 레저, 전시, 비즈니스, 

커뮤니티 조성계획을 작성

 ◦ Enterprise Zone의 지정 

  - Royal Docks의 일부인 126ha에 지정

  - 주관기관 : Lond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

  - 부지특성 : 노후 개발지구의 재생을 통한 개발

  - 육성산업 : 청정에너지, 생명과학, 첨단기술산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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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지원제도

  - Enterprise Zone 지정에 따른 행‧재정적 지원(쉐필드와 유사)

  - 녹색기업지구(Green Enterprise District) 지정에 따른 지원(녹색

기술산업 투자 등에 대한 지원)

  ＊Green Enterprise District : 런던의 6개 borough를 포함하는 East 

London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육성지구로 런던시에 의한 

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혜택이 부여

   ‧ 저탄소 제품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 특

히, 폐기물관리와 재생 및 리사이클, 재생에너지(바이오에너지, 

풍력 및 태양광), 저탄소기술(대체 에너지 자동차, 대체 연료, 건

축기술 등) 산업 육성에 주안점

 ◦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(1): 공공부문의 선행투자

  - Royal Docks 개발에 앞서 경전철 노선의 연장 등 주요 거점과의 

교통체계를 우선정비한 후 사업을 추진

  - 지자체 사무소의 입지, 대학 캠퍼스의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

활력을 제고한 후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추진

 ◦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(2): 강력한 지원제도

  - Royal Docks 지역을 런던시의 산업진흥지구인 Green Enterprise 

District와 Enterprise Zone으로 동시에 지정하여 지원

  - 지원 대상지구의 분산에 따른 지원효과의 감소없이, 집중적 육

성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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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차 (12.17) : 런던

 5. Tech-City 개발 전담기관(London&Partners) 방문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7.(수) 10:30 ~ 12:00

 ◦ 장소 : London&Partners 회의실(런던시 청사 인근)

 ◦ 면담대상

   - David Slater (Director of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)

   - Pru Ashby (Head of Technology)

   - Tony Hughes (Creative & Technology Specialist, UK Trade & Investment)

□ 주요 논의내용

 ◦ 런던&파트너스 및 테크시티 소개

 ◦ 런던의 기술 집적지 현황 소개

 ◦ 테크시티 관련 질의응답

   - 정부지원, 조성과정, 현황 등 

□ 방문 결과 및 시사점

 ◦ 런던&파트너스는 런던의 공식 홍보기관으로 국외기업 유치를 위

한 홍보 및 컨설팅 전반을 담당

    - 런던시와 민간협력사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관협력기구

    - 런던의 기업환경 홍보 뿐 아니라 적절한 입지 제안, 회사설립, 

인재고용 및 해당 기업 관련 네트워크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

  

 ◦ 런던의 기술기업 투자환경 중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특

허박스(Patent Box) 인센티브제는 주목할 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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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최근 유럽에서는 연구개발(R&D) 및 지적자본분야에 대한 투

자유치를 위해 특허박스 제도 등 다양한 과세혜택을 부여

     - 영국의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

율을 10%까지 인하하는 제도로, 영국기업뿐 아니라 영국에 

지사를 둔 해외기업에게도 적용

       ※ 현재 영국의 법인세율은 20% 이상임

 ◦ 런던은 특히 Fintech, VisualFX, Adtech, CyberTech, Retail Tech 

등의 융복합 기술분야에 강점이 있으며, 기술, 미디어, 정보통신 

분야의 기업들은 현재 로얄도크를 비롯한 3개 지역에 집적

     ※ Fintech는 금융(finance)+기술(technology)로 각종 금융서비스

에 IT를 결합한 산업을 의미 예)페이팔, 구글월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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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테크시티는 쇼디치(Shoreditch) 지역의 벤처기업 집적지를 의미

하며, 벤처기업들이 런던에서 위치가 좋고 임대료가 싼 곳을 찾

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

    - 미디어, 기술 산업전반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지원

한 부분은 있으나, 쇼디치지역의 벤처기업 집적과정상에 대한 

정부의 특별한 지원은 없음

 ◦ 단기간 동안 쇼디치 지역에 벤처기업, 스타트업 기업이 집적하

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입지와 저렴한 임대료임

 ◦ 현재 쇼디치 지역의 임대료는 크게 인상되어 신생기업이 감당하

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으나,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대

안이 마련 중

    - 정부에서는 쇼디치에 신생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작업

을 할 수 있는 공간(TechHub)를 공급 중

    - 쇼디치 주변지역 중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동부지역으로 기

업이 확산되는 경향을 고려하여, 올림픽취재본부건물 및 주변

을 IT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 중

      ※ 현재 쇼디치 구글캠퍼스내에도 TechHub가 입지해있으며, 

올림픽취재본부건물에도 TechHub가 조성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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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Tech-City 및 구글캠퍼스 현장답사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7.(화) 12:00 ~ 13:00

 ◦ 장소 : East London Tech-City, Google Campus

 ◦ 인솔 : Pru Ashby (Head of Technology, London&Partners)

□ 주요내용 및 시사점

◦ 테크시티는 2011년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테크시티 조성안 

발표로 가시화되었으며, 공간적으로 쇼디치 또는 올드 스트리트

와 엘리자베스 올림픽파크 사이의 스타트업 밀집지역을 의미

◦ 쇼디치 지역은 전통 제조업지역으로 공장이나 창고로 쓰이던 오

래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어 

테크시티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

◦ 현재 테크시티에는 시스코, 인텔, 퀄컴, 아마존, 보다폰, 브리티시

텔레콤, 구글, 페이스북, 그리 등의 R&D 센터와 창업보육센터, 

사무소 등이 위치

   - 2008년 15개에서 시작된 테크시티 입주기업은 현재 약 2,000여

개로 증가하였으며, 글로벌 IT기업을 제외하면 약 1,500개의 스

타트업 기업이 입주

◦ 흔히 제2의 실리콘벨리라고도 불리나, 실리콘벨리가 IT기업에 초

점을 두고 있다면 테크시티는 IT 기업은 물론, 금융, 출판, 음악, 

영화, 미디어 등 각종 산업이 융복합된 스타트업기업이 중심이라

는 점에 차이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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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구글 캠퍼스는 2011년 9월 구글이 7층 건물을 구입하여 조성되

었으며, 시드캠프(seedcamp)와 같은 엑셀러레이터를 비롯하여 

워크숍 등을 위한 무료공간 등이 배치되어 있음

 ◦ 구글캠퍼스내에는 영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무실 

임대공간인 테크허브(TechHub)가 있음

    - 3개 맴버쉽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있음

     ※거주자 멤버쉽(1달내내)은 275파운드, Flex 멤버쉽(주중 오전 

9시~오후8시)은 375파운드, 팀 멤버쉽은 평방피트당 7.5파운

드임(모두 세금별도)

 ◦ 구글캠퍼스 현장답사 중 Pru Ashby는 판교 테크노벨리를 언급

하면서 멋지고 큰 건물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것만으로는 다

양한 산업분야 및 기술간 융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

    - 실제로, 구글 캠퍼스 방문결과 수많은 기술들이 한 공간 안에

서 개발되고 있으며, 공동공간내 까페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

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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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차 (12.18) : 쉐필드

 1. Sheffield City Regi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방문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8.(목) 10:30 ~ 11:30

 ◦ 장소 : Sheffield City Regi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회의실

(Advanced Manufacturing Park Technology Center 내)

 ◦ 면담대상 : Ellen Cutler (Inward Investment Director)

 ◦ 주요 논의사항

 ◦ 쉐필드 LEP의 역할, 특히 지역의 

도시재생에서 맡는 역할

 ◦ 기업유치를 위한 (정부) 지원사항 

및 LEP의 전략

 ◦ Enterprize Zone 운영 및 지원사항

□ 쉐필드 및 Advanced manufacturing Park 개관

 ◦ 쉐필드 City Region은 9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, 인구 180만

(쉐필드시는 약 50만) 전체 종사자의 약 25%가 제조업에 종사하

고 있으며, 이는 영국 평균의 3배 수준임

   - 9개 지역: Sheffied, Doncaster, Bolsover, Rothenham, Chesterfield, 

Derbyshine Dales, Barnsley, NE Derbyshire, Bassetlaw

 ◦ 과거 쉐필드는 철강도시였으나, 현재는 재료생산으로 매우 유명

하며, 재료분야의 경우 여러 분야에 걸쳐 공급되는 특징이 있음

    - 재료의 경우 비행기 동체 등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재료뿐 아

니라 의료, 합금, 가스, 오일 등 산업과 관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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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이런 맥락에서 이와 같은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

하며, 현장방문지 옆에 있는 트레이닝센터과 같은 기관을 설립

    - 2015년 기준으로 총 500명의 기술인력도제(apperentice)가 될 

예정이며, 14살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

    - 롤스로이스는 14명의 도제가 현재 있음

 ◦ 영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특정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개발하기 

위해 catapult center를 운영중이며, 고부가가치 제조업(High Value 

Manufacturing Catapult) 분야 7개 catapult 중 쉐필드에 2개가 있음

    -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 (AMRC) : 보잉과 쉐

필드 대학 합작, 2개 레벨의 멤버쉽으로 구성되며 현재 100개 

이상의 기업이 멤버쉽에 참여(레벨1은 7개 기업), 멤버쉽은 개

발할 것을 제안하면 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. 티

타늄이용해서 만드는 거나, 착륙기어 만드는 기술 등이 운영

    - Nuclear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(NAMRC) : 

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재료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, 쉐필드 

대학, Westinghouse, TATA Steel, 롤스로이스 등이 함께 참여

 ◦ 과거 이 지역은 탄광지역이었고,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

가 5년에 걸쳐 연간 20만파운드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을 제공

 ◦ AMP는 최근 빠른 속도로 기업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롤스

로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건물 이외에도 2개 부지를 추가로 구입

하였으며, 인근에 4천세대규모의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음

    - 풍력발전 관련해서 지멘스도 트레이닝센터에 입주해 있음

 ◦ 이외에 쉐필드는 영국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점에서 대규모의 물

류센터도 보유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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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2010년 기준 쉐필드시의 사무실 임대비용은 런던 기준으로 약 

61.3%로 저렴하며, 산업도시인 글래스고(런던대비 78.7%), 버밍햄

(런던대비 76.4%)에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임

□ Sheffield LEP 조직 및 역할

 ◦ Sheffield City Regi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(SCR LEP)은 

2010년 영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민관협력 공공조직으로 지역의 

경제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, 경제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

    - 2010년 영국 정부는 Local Growth: Realising Every Place’s 

Potential이라는 백서를 발표하고, 이에 근거하여 24개의 Local 

Enterprise Partnership(LEP) 설립을 승인

 ◦ 쉐필드 LEP는 크게 의사결정기구(Board)와 총 부문별 집행조직

(Sector group)으로 구성

    - 의사결정기구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0인의 

민간대표(기업)과 9인의 지방정부대표(Council Leaders)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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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부문별 집행조직은 Advanced Manufacturing and Materials, 

Business & Professional Services 등 9개 그룹으로 구성

 ◦ 목표달성을 위한 SCR LEP의 주요 역할과 수단

   - SCR Enterprise Zone의 관리

   - Growing places fund

   - City Deal: 교육훈련프로그램

   - Regional Growth Fund 등의 지역간 배분

   - 기업투자유치

 ◦ 쉐필드 LEP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알자리 증가를 위한 필수 

전략 인프라 구축을 위해 Sheffield City Region Investment Fund 

(SCRIF)를 운영

    - 다양한 출처의 펀딩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 및 우선순위를 결

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회적 배제, 안전, 환경 등과 관련

된 펀딩은 포함되지 않음

    ※ SCRIF 이외에도 EU의 JESSICA, ERDF & ESF, 영국 정부의 

Growing Place Funding 등을 활용

    ※ RDA에서 LEP로 전환, 9개 RDA가 39개의 LEP로 전환. 민간

활동 촉진을 위해서 했는데, RDA에서는 정부에서 순수한 펀

딩으로 제공했는데, LEP의 경우 39개나 돼서. LEP가 경쟁을 

통해서 보조금을 확보해서 재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큰 차이

 ◦ 쉐필드 LEP 내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Inward Investment 팀은 

LEP 지역 외부로부터 신규투자를 유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

며, Enterprise Zone에 대한 투자유치도 담당

    - 현재 쉐필드 LEP도 EZ인 Advanced Manufacturing Park내의 

Technology Center에 위치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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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쉐필드 City Region의 기본적인 투자유치 구조는 다음과 같음

   - 쉐필드 지역에 1개의 LEP와 9개 지역마다 local team이 있음

   - LEP 투자팀은 UKTI이나 지역외부로부터 발생된 신규투자 프로젝

트를 지방팀(local team)로 전달하고, 구체적인 처리는 섹터별로 

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팀에서 실무 프로세스 처리

   - 정부부처인 UK Trade & Investment(UKTI)의 해외기업을 영국

으로 끌어들이는 부분까지를 담당하며, 쉐필드 LEP 투자팀은 

지역외부로부터의 신규투자유치까지를 담당

   - 지역내 신규투자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나, 75% 투자는 신규가 

아닌 기존투자에서 이루어짐

 ◦ 이런 맥락에서 로컬팀에서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등의 기능이 

없기 때문에, 쉐필드 LEP에서 신규투자 중 건전한 투자를 찾아

내고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

    -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해당산업 관련 기업 네트워크를 소개

해주는 것도 LEP의 중요한 역할이며, 대학생 정보를 수집하여 

특정 인력을 원하는 기업과 연결시켜주기도 함

 ◦ 쉐필드 투자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리서치는 대부분 로

컬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

   - 신규투자에 대한 평가도 로컬 컨설턴트를 통해 실시하나, 기준

과 방법 등 중요한 부분은 LEP에서 결정

 ◦ 기업의 투자로 인해 증대된 세수의 일정부분을 LEP에게 돌려주

어 다시 기업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, 그 금액이 1

년에 75만 파운드 수준임

    - 첫해에는 40만 파운드 수준이었는데, 최근 2년간 증가

   - 1개 일자리당 약 400파운드 확보(일자리 12,000개, 40만 파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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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Enterprize Zone에 대한 지원사항

 ◦ Enterprize Zone의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

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

    - 쉐필드 EZ의 경우 용지조성비용이 시장가격을 초과할 경우에 

시장가격으로 공급을 위한 Gap Funding 없음

 ◦ Sheffield Enterprize Zone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

    - 첫년도의 공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100%로 증가된 설비투자 

상각한도(Enhanced Capital Allowance, ECA)를 적용

      ※ 쉐필드 EZ내 5,000만 파운드를 자격조건에 맞는 공장 및 기계

설비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, 첫해에 1,050만 파운드의 법인세 

감액을 받음(EZ가 아닌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받는 통상적 

상각한도인 18%를 적용시 감액받는 금액은 189만파운드)

    - 5년간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(Business Rate)가 감

면되며, 현대식 제조업 및 기술군 사업체에 대해 기업당 최대 

27.5만 파운드까지 감면이 가능

    - 일원화된 창구 및 간소화된 계획절차 적용

 ◦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

    - 투자유치 관련 EU 펀딩을 받아서, 6개월간 무료로 사무실을 

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(경동 나비엔이 최근 지원받아 설립)

    - 지난 3년동안 City Regional Growth Funding Round 3를 통해 

3,200만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, 거의 다 회사들에게 지

급 완료된 상태

 ◦ 쉐필드 내에 있는 2개 대학과 연계도 특히 중요하며, 졸업생 활

용 및 대학내 연구관련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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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질의응답

 ◦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, 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하는 건지, 

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?

 ⇨ 회사들이 계획을 가지고 와서, 얼마 투자할 계획이고, 쉐필드에

서 얼마나 투자지원하기를 원하는지, 고용은 얼마나 창출될 것

인지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를 판단. 

특히, 일자리 창출, 고급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는지에 가

중치를 높게 부여

 ◦ 1개 일자리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?

 ⇨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, 국가프로그램가 같은 중요

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개 일자리 당 약 2만 파운드(약 

3,800만원)이 지급되나, 그 외는 1만 파운드를 지급

 ◦ 지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지?

 ⇨ 정해진 부분은 없고, 회사가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함. 

  ※ 여기서 2만 파운드는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 진입도로 보조금 

등이 모두 합해져서 제공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됨

 ⇨ 얼마전까지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많이 썼는데, 회사들이 원

하는 보조금이 아니니까 직원(사람)을 지원하는 데 많이 사용

 ◦ 얼마나 유지되어야 1개의 일자리로 인정하는지? 그리고 기업에

서 목표로 제시한 일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?

 ⇨ 3년 동안 유지되는 일자리를 1개의 일자리로 규정

 ⇨ 목표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과거에는 회사로부터 돈을 회수했

지만, 쉐필드에서는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목적을 

달성할때까지 기다려주는 편, 관리에 있어서도 용이. 이런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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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리

 ◦ 탄광지역 개발과 같은 경우, 개발이 끝나면 토지가격이 증가해

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, 이를 지

원하기 위한 펀딩제도는 없는지?

 ⇨ 쉐필드는 갭펀딩 제공하지 않음.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스코

트랜드, 웨일즈 등 가난한 지역에서는 더 강력한 펀딩을 제공. 

일례로 스코트랜드에 그루폰이 컨택센터 만들기 위해 들어갈 때 

500명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인당 1만 파운드씩 제공해줄 수 있

다고 한 사례가 있음. 다만, 그루폰 전략 바꿔서 실제로 진행되

지는 않음.

 ⇨ 지역마다 제각각 지원해주는 방식이 달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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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Sheffield Cultural Industry District 현장답사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8.(목) 14:00 ~ 16:00

 ◦ 장소 : Sheffield Culture Industry District

□ 답사결과 및 시사점

◦ 문화산업지구는 1981년 지정되었으며, 오래된 기존 건물을 활용

한 문화재생사례로 잘 알려진 사례임

 

◦ 1981년 지정당시 초기에는 일반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, 이후 음

악, 영화, 공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며, 특히 창의

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회사들이 입지하였음

◦ 다만, 문화산업지구라는 명칭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

제조업 공장이나 첨단산업 연구소 등이 아니라, 영화, 공연 관련 

소기업 등이 주로 입지

   - 쇼룸극장(The showroom cinema), 리드밀 공연장(the leadmil), 

쉐필드 라이브(Sheffield Live), 밀레니엄 갤러리(millennium 

gallery), 쉐필드 학생회관(student’s union)등이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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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해당 지역에는 기존 장소와 건물을 활용하면서 과거의 산업용건

물들이 유지되고 있으나, CIQ의 중심지역에서는 외관적으로 문화

산업지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움

◦ 일부 건물들은 Townscape heritage initiative fund 등을 통해 예

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도 함

   - 이들 건물들은 대부분 ~works의 명칭을 가진 소규모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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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쉐필드 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진

 

 

□ 쉐필드 상업가로 

 



- 47 -

 3. Sheffield City Council 도시재생과 방문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8.(목) 16:00 ~ 17:30

 ◦ 장소 : Sheffield City Council 회의실(Howden House)

 ◦ 면담대상 : Yunus Ahmed (Develop Team Manager, City Regeneration Division)

    - 주로 도심부와 산업(레져,스포츠)개발쪽 오랜기간동안 담당

 ◦ 주요내용

 ◦ 쉐필드 도시재생의 특징과 동향

 ◦ 도시재생사업의 재원마련 방식

 ◦ 도시재생사업추진주체간 관계

□ 쉐필드시 개관 

 ◦ 쉐필드시의 경우 19~20세기 철강으로 성장하다가, 1960~70년대 

사이 쇠퇴를 경험

    - 철강산업 중심지였던 돈벨리지역은 약 4만개 일자리가 상실

 ◦ 1960년대에는 자동차가 중심이 되면서 2개 원형 형태(inner circle, 

inner ring)의 도로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, 도로가 보행자

를 압도하는 형태로 조성된 도로들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행해짐

 ◦ 산업(제조업)이 상실된 대안으로 스포츠, 레져, 엔터테인먼트를 

육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, 그 외에도 대형 쇼핑몰인 메도우홀 

개발, 도시 중심부 투자유치에 더불어 리테일, 오피스 개발, 역

개발, 도심부 상업개발, 관광 등에 주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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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경제적 측면에서의 쉐필드 도시재생 전략

◦ 쉐필드의 도시재생은 크게 세 가지 접근으로 구분 가능

   - 1단계(1980년 중반~1998년) : 쇠퇴를 멈추는 것에 주력

   - 2단계(1999~2004년) : 기존 제조업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

다른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를 유지, 창출시키는 

부분에 주력. 스포츠, 레져 등의 산업유치 목적이기도 함.

   - 3단계(2004년~) : 새로운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바탕으로 

도시의 경쟁력을 새롭게 쌓아가는 과정

◦ 쉐필드시의 경우 GRDP가 인구수에 비해 낮은데, 일자리 대부분

이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큰 원인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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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이를 해결하기 위해 쉐필드시에서는 민간부문을 강화시키고, 고

부가가치의 산업들을 끌어들이고, 중소기업 육성, 기술기반을 향

상시킴으로서 경제기반을 향상시키는 점에 주안점을 둠

   - 경제적 재생의 결과를 도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

분에도 초점

◦ 현재에서도 쉐필드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증거

로 인당소득 증가, 민간부문의 지식기반 일자리 확장, 연간 급여 

확대, 고용율 증가 등의 부문을 제시

□ 경제적 측면에서의 쉐필드 도시재생 전략

 ◦ 쉐필드시의 도시재생은 1990년 이전부터 

현재까지 장기간동안 꾸준히 이루어진 노

력의 결과물이며, 특히 보행중심 2개축을 

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역량을 집중시

키는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

    - 2개축(Golden route, steel route)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는 

1994년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이후, 2008년, 2013년 마스터

플랜에서도 이 방향성을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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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현재 쉐필드의 상징적인 공간인 윈터가든과 윈터가든과 연계된 

2개의 공간이 2개 축이 교차하는 중심공간에 위치해있음

 

□ 장소만들기 전략

 ◦ 쉐필드시 도시재생은 전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쉐필드시를 보행친

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장소만들기 전략의 성격이 강함

   ※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느낀 점도 이러한 장소만들기 전략이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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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공간을 멋지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, 전반적으로 도시 중

심부 전체를 돌아다니기에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했다는 점임

그림 80 1996년 peace garden 모습

 

그림 81 peace garden 현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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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장소만들기를 위한 민관협력 및 재원조달

◦ 2개 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쉐필드에서는 공

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

공간을 가꾸어나가는 전략을 주로 추진

   - 이는 S106 합의서에 기반을 둔 전략으로, 시의회와 민간의 합

의하에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

  

 

◦ 무어마켓의 경우, 개발자가 시의회에게 개발예정지에 있는 공공

공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

는 합의(S106에 따른 합의)를 체결

  -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된 부지를 받아 임대료를 확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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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서 개발지 앞에 있는 공공공간을 개선비용을 확보

  -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개발예정지 앞의 공공공간의 질을 

높이게 됨으로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모여들 수 있고, 결국 수

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   ※ Section 106(S106 agreements)은 1990년 Town and Country 

Planning Act의 Section 106에 제시된 계획 의무사항(Planning 

Obligation)으로, 시의회와 토지소유주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계

획된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

      - 통상적으로는 시의회가 개발자 또는 토지주가 사업을 추진

할 경우, 이들이 인프라나 서비스, 커뮤니티시설, 공공공간

을 조성하도록 협의하는데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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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무어마켓의 경우, 쉐필드의 2개 보행축 중 Steel Route에 해당되

며 무어마켓 앞의 보행공간은 2013년 1단계 개발을 완료

   - 단, 무어마켓 2단계의 경우 개발자와 합의가 되었었는데, 층수

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시의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발을 포

기한 상태임.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(유틸리티, 가스 등)에 대한 

시의회의 투자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, 현재 쉐필드시의 가장 

고민거리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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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이사항

◦ 쉐필드시 북쪽지역의 경우, 2007년 범람으로 지역이 심하게 침수

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축에 강수

량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

  - 물을 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녹지 등을 

띠 형태로 조성

◦ 런던-리드-멘체스터-버밍엄을 연결하는 초고속레일2 개통과 관련

해서 쉐필드내 역사 위치선정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

   - 정부에서는 시 중심부와 멀리 떨어진 기존 메도우홀에 입지하

는 것을 제안하였으나, 시의회에서는 역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

걸어서 도심으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고 소비함으로서 도시에  

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위치를 선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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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도시 외곽에 대규모 쇼핑몰인 메도우홀 개발을 완료했으나, 이

로 인해 오히려 도심의 상업이 죽는(도심 중심부의 상업시설 종

사자수가 40%가 감소) 제로섬 현상이 나타남

□ 질의응답

 ◦ 도시재생에 있어서 Creative Sheffield, Sheffield LEP와 시의회가 

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?

 ⇨ LEP에 민간섹터 개발을 리드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는 민간투자 

유치와 관련해서 한걸음 뒤로 물러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, 도심

부 관련해서 시의회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, Creative Sheffield 

등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워크숍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가지고 있음

 ◦ Sheffield One과 Creative Sheffield와의 차이

 ⇨ Sheffield one은 정부에서 1/3에서 주고, 요크셔에서 1/3, 민간 

1/3로 운영되는 기관인데, Creative Sheffield는 시의회에 위치해

있으며, 관에 보다 가까운 성격을 가지나 독립성은 유지됨

 ⇨ Sheffield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했다면, Sheffield One은 홍보역

할의 성격이 강해. 또한, Sheffield One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

련한 교육훈련, 이를 위한 트레이닝센터 구축 등을 특히 강조하

고 있음. 

 ◦ HCA(Housing Community Authority)가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

부분이 있는지?

 ⇨ 정부조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고 팔고 가는 역할을 주로 

담당.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올바로 개발함으로서 바람직한 도

시를 만드는 등의 부분에 초점을 두지만, HCA는 주로 수익만을 

고려. 전철역 부근에 보이는 색깔로 된 주거지개발에 HCA가 관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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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기존 HCA가 EP일 때, 재원도 있고 기술적 지원 등도 많았다고 

하는데,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?

 ⇨ HCA 역할이 더 축소되고 있다는 것 많음. 특히 최근 들어 정부

가 지역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부여하고 있음. 이런 변화는 

멘체스터에서부터 시작됨

 ◦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입장으로서, 우리나라 

도시재생 정책에 있어서 줄 만한 제안은?

 ⇨ 도시들은 역사적 특징과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, 우리들이 

가진 특정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진지하게 

생각하라는 점임. 단순히 어디서 잘됬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오

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

 ◦ 집권당 변화에 따라서 도시재생 기조나 방향이 흔들리는 부분은 

없는지? 

 ⇨ 당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, 도시재생 기조나 방향이 이런 변화에 

의해서 흔들리면 곤란. 당의 성격에 따라 지원을 덜 받던 시기

도 분명히 있었음. 다만,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좋은 도시를 만들 

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의 성격과 관계없이 쉐필

드의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고 있음.

 ◦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?

 ⇨ 십년, 십오년전만 해도 공공공간에 투자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

의견이 달라서 설득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, 지

금은 해결됬음.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음

 ⇨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불만이 나타나고 있음

 ⇨ 인터넷 리테일로 인한 상업활동의 위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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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차 (12.19) : 맨체스터

 1. Trafford Park 현장답사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9.(금) 9:00~10:00

 ◦ 장소 : 맨체스터 Trafford Park 내 Trafford Centre Rectangle 등

□ 주요내용 및 시사점

◦ 트래포드 파크는 1896년에 조성된 세계 최초 산업단지로 제조업 

중심으로 1970년대까지 성장하였으나, 탈산업화등으로 인해 급속

히 쇠퇴하다가 재개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생한 대표적 사례

   - 과거 트래포드 파크는 우수한 운하, 항만, 철도시설 등의 인프

라 여건과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대전 중 군수물자의 주요 

요지로 역할, 2차대전 말에는 세계최대 제조업 집적지로 성장

◦ 트래포트파크 개요

   - 부지면적 12㎢ (4.7sq mile)로 약 1,400개의 사업체와 4개의 대

학이 입지해있으며 약 35,000인의 종사자들이 근무

   - 전성기였던 1940~50년에는 75,000인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기

도 했으나, 1960~80년대에 고용이 급격히 감소

   - 2006년 기준으로 도소매업 종사자수 12,000인 전체고용의 37%), 

제조업 7,000인(전체고용의 24%)으로 대부분을 차지

◦ 영국 정부는 쇠퇴한 트래포드파크 재생을 위해 트래포드파크 개

발공사(TPDC)를 설립하고, 물리적 도시재생과 투자유치를 통해 

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

   - TPDC는 약 10년간(1987~1998) 운영 후 해체, 현재 트래포드 위



- 59 -

원회(Trafford Council)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

◦ TDPC는 트래포드파크 개발을 위해 10대 액션 프로그램을 설정

   - 10대 액션 프로그램: 물리적 인프라구축 및 교통체계 개선, 주요지

역의 지정 및 개발(4개 프로그램), 환경과 경관개선, 가용토지매입

과 부지 조성, 인적기반 구축, 산업지원체계 구축, 홍보 및 마케팅

◦ TDPC는 4개 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발방향을 설정

   - Hadfield Street: 맨체스터 도심과 근접한 곳으로 중소기업 125

개가 입지해있어, 기존업체의 성장 및 신규업체 추가유치를 위

한 기반조성에 초점 

   - Warfside :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신규투자유치를 위

한 상업공간으로 개발

   - Northbank : 철강업체인 British Steel에 의해 오염된 상태로 방

치된 맨체스터 운하부지에 Northbank Industrial park를 설립하

여 현대적 공업입지로 전환

   - Village : 트래포트파크 중앙의 주거지로 기업과 고용자들을 위

한 비즈니스 센터 및 지원시설 등 설치, 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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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2008년 트래포드파크 마스터플랜에서는 현재 트래포드 파크의 공

간구조는 크게 Trafford Park Core지역을 중심으로 동쪽 Trafford 

Wharfside, 서쪽 Trafford Centre Rectangle의 세 구역으로 구분

   - Trafford Park Core 지역은 공장집적 지역으로 제조업, 물류를 

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, 주거지역인 

Trafford Park Village가 포함

   - Trafford Wharfside : 지식기반산업, 디지털 산업 등을 대상으

로 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미디어시티UK(살포드

독 문화재생지구)가 인접하여 개발되고 있음

   - Trafford Centre Rectangle : 대규모 쇼핑몰인 Trafford Centre

을 비롯하여 다수의 쇼핑몰 및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해있으며, 

문화·여가를 위한 상업공간으로 개발중

◦ 실제로 대부분의 건물들은 대부분이 제조업(light industry, clean 

industy)이 입지해 있으며, Trafford Park Core 지역 변두리 에는 

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물류기업들이 주로 위치

   - 대부분의 제조업은 친환경적 제조업(clean industry)로 대체되었

으며, 공해발생가능 제조업은 변두리에 일부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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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. 파란색이 제조업(진한 파랑은 light industry, 연한 파랑은 clean 

industy), 갈색이 non-clean 제조업, 회색이 물류

◦ TDPC에 의한 개발이후 변화된 부분

   - Trafford Centre Rectangle: 1998년 트래포트센터 조성 등 대형

쇼핑몰 및 대형할인매장이 집적된 쇼핑·여가공간으로 조성

     ※ 트래포트센터는 1998년 오픈되었으며, 2008년 인근에 Barton 

Square가 오픈할 때 재확장

   - Trafford Wharfside : 기존에는 개발방향이 분명하지 않았으나, 

살포드 독 문화재생과 인접한 Media City UK 개발로 지식기반

산업 유치에 초점을 두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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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1990년대 트래포드파크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제조업과 물류산업에 

종사하였으나, 2000년 이후로 제조업과 물류산업의 종사자수는 감

소하는 반면, 도소매업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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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Salford Quay 문화재생지구 답사

□ 개요

 ◦ 일시 : 2014. 12. 19.(금) 10:00 ~ 11:00

 ◦ 장소 : Salford Quay 일대 (MediaCityUK, 수변공간 등)

□ 주요내용 및 시사점

◦ 살포드독은 1984년 건설된 영국에서 3번째로 큰 독이었으나 2차

대전 이후 경제구조변화, 항공수송기술의 발달, 화물의 컨테이너

화 등으로 인해 1982년 폐쇄되었으며, 이로 인한 실업이 사회적 

이슈로 대두

◦ 1979년 집권한 대처정부는 이 지역을 EZ로 10년 동안 지정하였

으며, 살포드시에서는 민간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민간과 파트너

쉽을 통해 도시재생의 기초를 마련

   - EZ로 지정되면서 도시계획허가 간소화, 토지개발세 면제, 보조

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

◦ 본격적인 사업은 1985년 쉐필드시가 development framework를 

수립하면서 이 지역을 주거, 상업, 문화, 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

하는 문화·창조허브로 만드는 계획을 제시하면서부터 시작

◦ Salford Quay Development Framework(1985)의 주요 내용

   - 접근방향: 영국에서 3번째로 큰 버려진 독과 운하를 최대한 활

용하고, 기존의 열악한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, 공공의 

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경관조성

   - 개발전략 : 상업, 주거, 레저공간으로 구성된 복합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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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살포드독 개발을 위해 살포드독 프로젝트팀이 현장에 설치되어 

1985~1995년간 운영되었으며, 1988년 살포드독의 개발계획이 검

토되면서 새로운 개발전략이 제시

   - 살포드독을 레저,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이 검토

◦ 1998년 개발전략 리뷰의 주요내용

  - 적정 규모와 밀도의 개발

  - 높은 수준의 디자인이 적용된 외관, 재료, 경관형성

  - 도시재생을 통해 맨체스터시 발전 기여

  -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시설 조성

◦ 이에 맞춰 멘체스터 도심과 살포드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메

트로링크 경전철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,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

용도를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살포드독 행위예술센터가 제안

◦ 1990년에 들어서 초기단계에 3,500만파운드가 공공인프라 건설에 

투자되었으며, 이후 각종 주요시설이 조성되기 시작

   - Salford center for Performing arts, Lowry Project, Imperial 

War Museum과 같은 독특한 외관을 가진 상징적 건물이 조성

   - 2000년 Lowry Designer Outlet Mall이 개장되면서 기존의 

Lowry빌딩과 함께 상징적 장소성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됨

◦ 독의 수변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

종 수상스포츠, 운하관련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, 높은 수준의 공

간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건물, 공공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

◦ 현재 영국공영방송인 BBC가 이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미디어, 영

상산업에 대한 유치도 촉진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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